
















인사말

우리, 같이 이 길을

학생회장 김승일

안녕하십니까,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승일입니다.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고3을 목전에 두고 하늘나래의 인사말을 작성하고 있네요.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부모님
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슬픔, 어색한 친구들,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 하루 일과 등으로 인해
적응하기가 힘들어 입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1학기 학급의 부반장이
되어 학급을 위해 일하고 정기고사와 체육대회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가 있었
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는 학교생활의 재미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고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는 2학년이
되었고 지금의 1학년 후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과정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기도 했지만, 함께 노력하며 이겨나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후회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2학년이 되고 유일한 인문계 남학생반 2학년 1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
학년 1반에서의 많은 일들과 추억은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주고, 또한 제게 많은 힘을 준 원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되니 학교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바
쁜 생활을 거듭해갔지만, 나름대로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학
년 1학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로 전교회장에 당선되어 건강한 공동체와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늘고등학교를 위
해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전체를 살피는 통찰이
필요했던 이 시기가 아마도 제게는 가장 큰 가르침과 보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
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응원을 확인하고 또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같은 하늘인으로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추억을 기록으로 남긴 4번째 하늘나리가 발간되었다
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흩어져가는 우리의 기쁜 날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 제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며나간 2016년을 되새기며 다. 새 학년
도 더 많이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가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랑하는 모교,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순간마
다 여러분의 추억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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